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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볼더는 사업가였던 하인리히 볼더와 그의 아내 아델라이드의 장녀였다. 마리아는 쾰른 중심지에 

위치한 매우 종교적인 가정에서 동생인 마그렛과 함께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마리아가 겨우 

9살이었을 때 부친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혼자 일하려고 집과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두 딸들은 이른 나이부터 독립적이면서 살림을 돕도록 

양육되었다. 

마리아는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그 이후 보완학교에 다녔고 중급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했다. 

휴가는 흔히 아저씨 댁에서 보내곤 했다. 그곳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그로 인해 농업 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마리아는 이 공부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크레펠드-오스터라트의 

농장에서 견습기를 거쳤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쾰른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필요한 양식을 – 흔히 

우여곡절이 많은 상태에서 –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서였다. 1946년부터는 겔던의 

립프라우엔슐레에 다녔고 재학 중인 1948년에 농촌 가정 경제학 시험에 합격했다. 전후 시기여서 바로 

교직을 이수할 수 없었기에 립프라우엔슐레의 보조 교사로 남아있었다. 그 무렵에는 수도생활을 결심했고 

뮬하우젠의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1949년 9월에 수도 양성을 시작했다. 수련기 이후, 마리아 

베네딕티네 수녀는 학업을 위해 빌헬름스하픈으로 갔다. 1955년, 수녀는 농업과 가정 경제 교직 시험에 

합격했다. 

수녀는 5년간 겔던에서 교사로서 성공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로써 교사로서의 사도직은 끝이 났다. 로마 

모원에서 종신선서를 준비하는 수녀들의 지도와 안내를 맡았으며 1962년에는 뮬하우젠 본원에서 수련자 

지도 수녀가 되어 1970년까지 봉사했다. 이 시기는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와 수도회 내에서 일어나는 

첫번째 새로운 돌파구뿐만 아니라 뮬하우젠에서 수도 양성을 시작한 첫 번째 한국 여성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선교로 특징지어졌다.   

수녀는 1969년 총회에서 독일 총참사로 선출되었으며 두 번째로 로마 종례반 동반을 맡았다. 1974년에는 

겔던으로 돌아가 분원 책임자가 되었다가 1981년에 다시 로마로 파견되어 독일 게스트하우스이자 

순례자의 집이었던 빌라 마리아 레지나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고, 얼마간은 공동체 분원 책임자로 

봉사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수녀는 엄청난 정성과 유능함을 발휘하며 일했으며, 많은 투숙객들, 로마에서 

가정관리 교육의 일부를 받았던 젊은 여성들, 동료 수녀들에 대한 친절함을 베풀며 20년간 머물렀다.   

2001년, 삶의 마지막 단계를 보내기 위해 뮬하우젠으로 돌아왔는데 이곳에서 수녀의 수도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수녀는 빠른 시간 안에 독일에 다시 적응했고 6년 동안 본원과 공동체의 책임자가 되었다. 

수녀는 동료 수녀들과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여러 재능을 사용했다.    

이 마지막 시기에 보행이 점차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돕는 일을 마다할 리 없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수녀가 베푼 수많은 작은 봉사가 그리울 것이다. 수녀의 정신은 명료했고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나느 행사에 많은 관심이 있어, 독서를 많이 했고 현대 통신 기기를 사용할 줄 알았다. 

주일 아침마다 미국에 있는 동생과 주고받는 전자 메일이 수녀의 정기적 예식이었다. 또한 인터넷과 

전화로 친지와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냈다.  

수녀는 공동체와 조카의 가족들과 함께 93세 생일을 축하할 예정이었으나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를 

축하할 다른 장소를 계획하고 계셨다. 병원 입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녀는 온전한 의식을 갖춘 채 자신의 

풍성한 삶을 좋으신 하느님의 손에 돌려드렸다.  

우리는 여러 해의 수도 생활을 수녀와 함께 나누었던 특권에 대해 감사드리며 수녀가 계속해서 우리 

수녀회의 관심사를 하느님께 가져다 드리리라 믿는다. 


